
최근 일본 야구국가대표팀은 내년 3월 멕시코 야
구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스프링캠
프를 마치고 시즌 개막을 앞둔 일본프로야구(NPB)
선수 중 최정예 멤버로 멕시코 대표팀과 맞붙을 예
정이다. 일본은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세계
랭킹 2위에 올라있는 야구 강국이다. 중남미의 강호
멕시코는 6위에 랭크돼 있다.

세계랭킹 2위와 6위의 대결. 마치 축구대표팀간의
A매치 예고를 보는 듯 하다. 야구도 올림픽, WBSC
프리미어12,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대형 국
제 이벤트를 앞두고 국가대항 평가전이 열리고 있

다. 그러나 모두 대회 개막 직전 치르는 경기다.
일본이 기획한 멕시코전은 축구 A매치처럼 야구

대표팀 ‘사무라이 재팬’의 경기력과 흥행력을 유지
하기 위한 이벤트다. 2020년 7월 개막하는 도쿄올
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한 대비이기
도 하다.

이처럼 일본의 전임감독제는 한국과 많은 부분에
서 차이가 난다.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브랜드를 내
세워전국민적인지지와응원을이끌고 있다. 한국야
구도 2017년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표팀을 유지
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임감독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운영시스템과지원등에서많은아쉬움이존재했다.

뀫이름뿐이 아닌 진짜 전임감독제가 필요하다
일본 대표팀 이나바 아츠노리 전임 감독은 지난달

콜롬비아에서 열린 23세 이하(U-23) 세계야구 선수
권 대표팀을 지휘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국제야구
흐름을 읽고 국가대항전 감각을 유지한 시간이었다.
‘사무라이 재팬’은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를
일본으로 초청해 이벤트 경기도 치렀다.

한국은 전임감독제로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
안게임을 치렀지만 대회별 감독제와 큰 차이가 없었

다. 감독을 제외하면 전임 코칭스태프는 단 한명도
없었다. 전력분석 팀장도 현직 방송사 해설위원이었
다. 2017년 3월 WBC에서 1라운드 탈락이라는 처참
한 실패 이후 전임감독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뒷받침
할 전담 팀이나 시스템은 완비되지 못했다.

한 원로 야구인은 “선동열 전 감독은 대회가 없
을 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국
내·외 야구 흐름이나 전력분석자료 여론 등을 전달
할 전담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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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전임감독제…‘진짜’를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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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우
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는 한국 야구대표
팀. 그러나 이 대회 우승을 이끈 한국 야구 첫
‘전임사령탑’ 선동열 감독은 우여곡절 끝에 스
스로 지휘봉을 내려놨다. 또 다시 실패를 반복
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전임감독 선임에 앞서
제반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